내니 두려워말라 (요 6:16-21) 
서론: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아이의 작은 빵 5개 물고기 두마리를 사용하사 20,00여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바나움으로 바다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인생을 살다가  환란과 시련을 직면합니다. 그때 절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1.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구니에서 빵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눠 줄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늘어나게 하사 20,000 명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눠 줄때마다 줄지 않는 물고기와 빠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15 절에 보면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데..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빵/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야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거기다가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정치 권력까지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마가복음 6:45육 장 45 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베세다로 (요한 가버나움) 건너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리들을 보내십니다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Capernaum, Jn),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제자들이 거기 같이 있다가는 무리들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난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틈만나면 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큰 역사 후에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출발 할 때는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2. 파도속에 힘겹게 노 젖는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
18절을 보세요. A strong wind was blowing and the waters grew rough. Matthew 14:20절에 보면 but the boat was already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land, buffeted by the wave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it. 요6:18은  A strong wind was blowing라고 표현합니다. 한두번 바람이 그렇게 분것이 아닐고 계속지속적으로 배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저어 가기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파도가 갈수록 거칠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심란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3-4 마일 떨어져 있었다. 4.5-5.5킬로 정도 떨어진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 바다 가운데서 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배가 안전히 거친 파도 속에서 휩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 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도는 거칠어만 가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셨을 텐데 왜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쉽게 잊습니다. 잘 까먹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로 20,000명을 먹인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무리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 하다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 속에서 풍랑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온 것이 밤 사경쯤이었습니다 (MK 6:48). 오늘날 3-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 해지고난 뒤에 출발하여서 최소한 8시간 이상 어둠속에서 파도와 강한 바람과 힘겨운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 때 예수님을 뭘 하고 계셨나요? 마가 6:47-48저를 보면 When evening came,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예수님은 이들을 지켜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 또는 무심하다고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힘든 그 순간 순간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늦지 않게 적시에 하나님의 베스트의 타이밍에 개입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급하셔서 바다위로 걸어 오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돕고자 오시는 거 였어요. 제자들은 칠흑같이 어둠 밤에 바다 속에서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위로 걸오 오는 에수님을 보고서는 유령이 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가 6:49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이들의 마음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지금까지 물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에 적어도 8시간 이상 사투를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령까지 가까이 걸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존심이 막 상해도 힘듭니다. 파산을 해도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 입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파도속에서 사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걸어오는 유령 같은 존재 때문에 더 절망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물고기 두마리 빵 다섯 개로 20,000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을 만나자 이제 죽었다고 생각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힘들었을까요 문제가 커서 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가 마주한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28.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14:28-31)
"Lord, if it's you," Peter replied,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29. "Come," he said. Then Peter got down out of the boat,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30.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cried out, "Lord, save me!"
31.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You of little faith," he said, "why did you doubt?"
베드로가 물위를 잘 걷다가 언제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빠집니다. 예수님을 보면 물위로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그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우리도 문제만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커서 의심는게 아니라 바람을 바라 보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도 또 다른 도전이 오면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입니다. 이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파도보다 바람보다 나의 문제보다 아픈 가족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가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기적이 많습니다. 기적적으로 비자도 얻고 건강문제 해결되고 직장 얻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가지로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하지만 또 다른 시험과 도전이 올 때 힘들어 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더 커서?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의  문제의 집중하니까 그래요. 베드로도 바람을 보자 물에 빠져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 면서 파도에 막혀 힘들게 노젖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우려 물위로 걸어 오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야합니다 . 예수님은 마가 6:50절을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와 심각한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바다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실제문제/아픔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족의 건강 문제와 직장 문제와 또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내니 두려워말라”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손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 드리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21 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에 영접 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자 배는 바로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삽니다.그러나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돌려 드릴때 주님이 주인되시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애 배트스의 인생이 됩니다.  자꾸 내가 운전 자가 될 때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은 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가 쉽다. “ have a faith in God”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take Jesus seriously.예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한 것을 믿을때 나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는 주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책임지려고 합니까?  모든 이슈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하지 말라”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니 곧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예수님을 심각하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경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1)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개입하신 것입니다. 나의 베스트의 타임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자
2) 내니 두려워 말라는 강한 명령형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문제대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 그러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묵상하고 하가다하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을 배에 영접해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실제 내 삶의 흔들리는 영역(가정/건강/취업/재정/관계/미디아/등등 일정)에 주님께 모셔드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